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희망을….   

 ‘그린도어’(Green Door)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 및 후기를 볼 수 있습니

다. 기부는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_  ① 인터넷 신청: www.babo.or.kr > 기부하기 > 연계기부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727-2510 (재)바보의나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2020년 6월6일~7월3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그린도어’를 위해 쓰여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의 가난을 극복

하려는 이주 현상은 세계적 흐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들의 어려움에 함께 연대하고, 이들도 안전하게 우리 사

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주교회의에서는 특별히 난민과 가난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교회에서 더욱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

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린도어’는 성경에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

나시는 착한 목자 예수님의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살고 있

는 착한목자수녀회의 정신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에서 숙식

하며 야채 농장과 돼지 등 축산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을 돕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극심한 가난 때

문에 고국을 떠나와 자신의 발전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

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착한목자수녀회는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에 함께

하고자 농촌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 나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일터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농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도시에 사는 노동자들보다도 

올바른 정보력이나 교통, 교육 등의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

다. 일주일에 3~4일씩, 때로 응급 상황이 있을 때는 더 자

주 현장을 오가는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노동자들의 열악

한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면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오히려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린도어’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

들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차량’과 위

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피신할 수 있는 ‘긴급 피난처(거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서도 차량을 구할 수 없어 도움을 주러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사는 곳까지 가서 환자를 데

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모

여 사는 지역에 ‘거점’을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농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는 한 비닐하우스에서 남

녀가 얇은 판넬로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이런 경우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으며, 성폭력, 혼전

임신과 낙태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들이 폭력을 피하거나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긴급하

게 피신하려고 할 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긴급 피난

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및 생활 여건의 향상을 위해 지역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여러 나라로부터 

온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인간으로서 보다 품위 있는 삶을 

가꾸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비닐하우스 주거환경 


